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헤르만 헤세

● 시인, 소설가       ● 저서: <데미안>, <유리알 유희>, <나르치스와 골드문트>, <싯다르타> 등

행복은 사랑이다

사랑만이 인간의 지주이자 인간의 중심이며, 사랑만이 정당성을 가진다.

돈은 아무것도 아니었다. 권력도 가치가 없었다. 아름다움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. 건강도 생

각보다 중요하지 않았다. 아름다움은 그것을 지닌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

을 사랑하며 찬미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었다. 언뜻 보기에 감정은 다양했지만 밑바탕

에서는 하나였다. 나는 사랑이라고 부르겠다. 행복이란 사랑이다.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행

복하다. 우리의 영혼에게 영혼의 존재를 감지하게 하고 살아 있음을 감지하게 하는, 우리 영

혼의 움직임은 모두 사랑이다. 그런 까닭에 행복한 사람은 많은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

다. 사랑하는 것과 사랑에 애태우는 것은 다르다. 사랑은 소유를 추구하지 않는다. 사랑은 

다만 사랑을 원한다.

     헤르만 헤세의 <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> 중에서


